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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배우 고소영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심리적 소진 상태를 고백했다.

고소영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을 만나 기질 테스트와 상담을 진행했다.

고소영은 상담에 앞서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나의 심리 상태랑 정신은 똑바로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

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강박증과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고소영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세팅돼야 한다. 걱정이 많다"며 "우리 신랑이 맨날

나한테 '너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이렇게 미리 생각하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3일 전부터 글라스를 꺼내 놓고, 냅킨도 이것저것 놔보고, 꽃도 레퍼런스를 찾는다. 그러다가



손님 오기 전에 지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광민 전문의는 고소영의 검사 결과를 보고 "검사지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아이돌 연습생들도 검사를 하는데,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아이돌 연습생과 비슷하다.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기질 검사 결과 고소영은 호기심을 의미하는 자극추구 수치는 높았지만, 위험회피 수치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 전문의는 "호기심은 있는데 위험회피가 훨씬 높다. 자그마한 위험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됐어' 하고 뒤로 빠져 버리는 스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소영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한다"며 "10명이 좋

은 소리를 하고 1명이 약간만 부정적인 소리를 해도 그게 너무 지배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주저하고 피하게 된다"고 털어놨

다.

이 전문의는 고소영의 현재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해 "번아웃 전 단계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나한테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

는 에너지가 더 많다. 작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각도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다. 그러면 잠을 못 잔다"고 했고, 고소영은 "맞다. 수면이 안 좋다"고 공감했다.

이 전문의는 고소영에게 "완벽주의 스위치의 강도를 조금만 낮추고 움직이면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게 뚜렷하게 보

인다"고 조언했다.

상담을 마친 고소영은 "검사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나라는 사람이 이해됐다"며 "내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

다 보니까 계속 불만족스럽고, 내 자신을 질책하게 됐다. 이제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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